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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또는 유전자 변형 작물이라 함은 작물의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 본래의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아닌 다른 식물종으로부터 또는 다른 

생명체에서 유래한 유전자와 결합하여 변형시킨 농작물을 말한다. 현재 식물 유전자 변형 및 

재조합의 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자 변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많은 작물들이 유전자 변형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있다. 특히 유전자 변형된 

콩과 옥수수가 전세계 많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이런 유전자 변형 생산물들은 다양한 

식품형태로 또는 가공식품에 함유되어 우리의 식탁에 올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GMO 

작물 및 식품이 우리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일부에서는 

환경적 또는 인체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를 하고 있으며 특별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유전자 변형을 통한 작물의 생산과 수입에 대해서 더욱 엄격한 

법적인 규제로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더욱더 발전된 유전공학의 기술로 

GMO에 의하지 않고 유전자를 교정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적인 방법들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러한 신기술들은 더욱 더 여러 가지의 생명공학의 기술들과 결합하여 기존의 GMO와는 

다른 신세대 유전공학을 통한 작물을, 즉 Genetic Engineered (GE) Crops, 만들어 내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작물개량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며 또한 현재 전세계적으로 유전자 변형 및 재조합을 통한 작물개량과 생산증진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유전공학의 기법을 

통해 탄생되는 작물의 향후 안전성 검증과 전망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Key Word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Transgenic, genetically engineering, gene-editing, 

CRIS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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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난 50년 동안 유전자 변형을 통한 작물개량 및 식량개선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현재 전세계는 농업과 식품에 관련한 생명공학 연구분야가 발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작물과 신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들이 더욱 더 분자육종과 기존의 전통육종에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1]. 유전자 변형 즉 GM 기술이라 함은 자연적인 상태가 아닌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변형하고 외래유전자를 형질변환의 목적으로 작물에 삽입하여 새로운 작물을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유전자 변형의 기술은 식물생산의 증진과 여러 가지 환경스트레스 및 병저항성 작물을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장점에서 특히 최근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2]. 특히 

유전공학의 기술은 현재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와 세계인구증가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작물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유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식품에 대한 안정성의 논란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의 

해결도 중요하다.  

 처음 유전자 변형 식물의 기술은 1983년 클린톤 박사 그룹이 식물에서 혹병을 일으키는 

아그로박테리아(Agrobacterium tumefaciens)의 병원성 기작을 밝히는 과정에서 박테리아 유전자가 

식물의 유전체로 이동하여 정착되는 것을 알아내면서 이러한 기술이 식물 유전자 변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현재 많은 유전자 변형 작물을 만들어 내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3]. 유전자 변형 작물들이 처음 보고된 것은 약 30년 전으로 제초제 저항성과 

해충저항성을 위해서 만들어 졌다[4-6]. 그 이후 전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는 옥수수와 면화작물의 해충저항성을 위해서 Bacillus thuringiensis (Bt) 유전자를 

식물에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삽입하여 해충방제를 하여 작물생산 증진에 큰 기여를 하였으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Bt 면화, 감자, 옥수수 작물들이 널리 재배되고 있다[7]. 또한 세계적인 다국적 

농업기업인 몬산토(Monsanto)는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제초제인 Roundup에 저항성인 Roundup 

ready 콩과 옥수수를 개발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 미국에서 대량 재배되고 있는 거의 모든 콩과 

옥수수는 유전자 변형 제초제 저항성 작물이다. 미국에서 재배되는 옥수수와 콩의 93%는 유전자 

변형을 한 품종들이고 이들 옥수수와 콩들은 대부분 동물의 사료나 다른 가공품의 재료로 이용되고 

있어서 많은 가공식품들에는 유전자 재조합 작물들이 원료로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 식물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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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에서는 현재까지 유전자 변형 및 재조합을 통해서 개량된 품종으로 뿔 없는 소가 최근 보고가 

되었지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아직 없고[8], 현재 유전자 변형 연어가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를 통과하여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9].    

 현재까지 많은 유전자 변형 작물들이 만들어졌지만 상업화로 성공되고 대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작물들은 일부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많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작물들이 유전적인 기술의 

어려움으로 대량생산에 가능한 작물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또한 유전자 변형 작물들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또한 소비자와 대중들이 많이 걱정하는 문제는 

유전자 변형 작물들이 건강에 안전한지, 변형된 외래 유전자가 자연상태의 다른 비슷한 종들과 자연 

교배를 통해 대량으로 오염이 되지 않을지에 관련한 것들이다[10].  

 그래서 이러한 GM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작물들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최근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되었고 Cisgenesis이라 불린다. Cisgenic 작물은 transgenic 작물과는 달리 동종 간의 

유전자를 서로 융합 응용하여 다른 외래 유전자와 전혀 관련 없이 유전자를 정밀하게 수정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육종처럼 교배를 통해서 다른 같은 식물의 종과 유전자를 혼합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기존의 GMO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농업의 혁명이라 

일컬어질 만큼 주목받고 있는 이 기술은 유전자 가위를 통한 Genome editing(유전제 편집 또는 

교정)이라 불리는데 이것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유전체로부터 DNA를 삽입이나 결실 또는 

대체하는 새로운 유전공학의 일종이다[11].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어떠한 유전적인 기형으로 

생기는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또한 기존의 열성형질을 원하는 우성형질로 개선할 수 있다. 

유전체 편집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Clustered regularly interspersed short 

palindromic repeats/CRISPR associated nuclease (CRISPR/Cas9)이다[12]. 

 

2. 본론 

 

2.1 유전 공학을 이용한 작물개량 

 

 인류는 아주 오래 전부터 끊임없이 작물을 재배하고 육종 해왔다. 이러한 전통육종의 과정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연적으로 생긴 돌연변이체를 선별하여 재배환경에 적응시켜 지금의 우리의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기존의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작물로 만드는 과정인 것이다. 선별을 통해서 

이루어진 전통육종의 방법과 유전자 재조합과 변형을 통해 이루어진 유전공학 및 생명공학을 

이용한 육종의 다른 점은 얼마만큼 많은 유전자가 바뀌었고 변형이 일어났는지에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교배를 통한 육종은 유전체에 전반전인 변화를 만들게 하고 그 가운데 생긴 수많은 유전자의 

변이를 교배와 선택을 반복을 통해서 원하는 몇 가지의 특정 형질을 가지는 식물개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하지만 유전공학을 이용한 기법은 원하는 목표 유전자의 특정부위나 단일 유전자의 

변경을 유도한다. 이러한 인위적인 과정을 통해 작물의 유전체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형질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전통육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원하는 

작물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장 널리 활용되는 유전공학 기술은 품종개발에 있어서 기존의 육종방법으로 해결할 수 



  

 

세계 속의 GMO 작물의 위치와 전망 이성희 Page 4 / 11 

 

 

있는 문제가 있을 때 이용된다. 예를 들어 어떤 원하는 형질향상을 위한 품종 개발에 있어서 기존의 

식물유전자원에는 없는 새로운 유전자원을 도입하고자 할 때 트랜스제닉 작물(transgenic crop) 또는 

유전자 변형 및 재조합(GM)의 기법이 이용된다. 최신 작물육종은 전통육종의 기반에 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명정보학, 분자유전학, 유전공학에 관련된 복합 기술들을 응용하는 것이 요즘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비록 여러 가지 기술과 정보들이 유전자 재조합 작물개량에 이용되어 새로운 

품종을 만든다 하더라도 안정성과 위험요소 검증을 위해 쉽지 않은 여러 단계의 절차와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전자 재조합 변형 작물을 만들고 상품화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은 

작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6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13].  

 

표 1. 작물육종과 개량을 위해 이용되는 방법들 

작물 육종 방   법 

전통육종  

(Conventional breeding) 

• 자연교배를 통해 새로운 유전자의 재조합이 이루어진다. 

• 원하지 않는 형질이 다음세대로 유전이 된다. 

• 품종개발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유전자 재조합(GM)  

및  

트랜스제네시스 

(Transgenesis) 

• 자연교배로 되지 않는 다른 종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삽입하여 유전적인 

재조합을 만든다. 

• 원하는 유전자를 쉽고 빠르게 선택하여 새로운 작물개발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원하는 여러 유전자들을 동시에 삽입하여 다양한 좋은 형질을 가진 최상의 

작물을 개발할 수 있다. 

시스제네시스(Cisgenesis)/ 

인트라제네시스 

(Intragenesis) 

• 동종이나 같은 비슷한 계열의 종을 이용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다.  

• 외래유전자의 삽입이 없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유전자를 교배 없이 

인위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이다. 

• 기존의 GMO 기술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 안전하고 대중에 친화감이 

있다.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체 편집  

(CRISPR-based genome 

editing) 

• 인공적으로 재조합된 핵산분해효소를 이용한다. 

• 원하는 유전자 부위를 정확하게 수정 편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외래유전자의 삽입이 없다. 

• 여러 개의 원하는 유전자를 동시에 편집하여 하나의 작물 품종에 이용할 수 

있다. 

• 여러 개의 유전자의 발현과 네트웍을 통해 나타나는 형질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최상의 품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유전자 변형 및 재조합 작물은 약 30년 이상 전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약 

180 헥타르 면적에서 제초제 저항성(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해충 저항성(옥수수, 면화, 감자, 벼), 

바이러스 저항성(스쿼시, 파파야)의 작물들이 재배되었다[14]. 지금껏 상품화된 유전자 변형 작물과 

그로 인한 가공품이나 식품들은 우리에게 식량 증산 밎 인류 기아 해결, 경제 발전 등 여러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예를 들어 철분이나 베타 카로틴이 많이 함유된 쌀(Golden rice)의 개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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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결핍으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유통기간이 긴 바나나의 개발은 품질 향상과 

공급 향상에 기여를 하였고,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함유된 토마토는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며, 리그닌이 적게 형성되는 나무의 개발은 종이를 만드는데 혁신적인 향상을 주었다. 

현재 식물을 이용한 구강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백신개발에 유전공학의 기법이 응용되고 있다[13, 15, 

16]. 

 

2.2 유전자 재조합 및 유전공학을 통한 작물개발의 연구현황과 동향 

 

 최근 유럽공동체(EU Commission)는 기존 전통작물육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작물육종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최근 이스라엘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체 교정작물을 더 이상 GM 작물이 아니라 선언하였다. 많은 국가가 유전자 변형 

작물의 재배에 대해서는 아직 엄격한 규제를 통해서 제한하는 반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전자 

변형 작물을 통해 만든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많이 인정하고 있는 편이다. 하나의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도 인정하는 국가는 전세계 약 480개 국가가 되며 이중 아래 그림과 같이 15개 국가에서는 

상당한 수의 유전자 변형 가공식품들이 수입 또는 식품이 이용되고 있다[26]. 

 

 
 

그림 1. 유전자 변형을 통해 생산된 작물의 가공품을 인정하는 전세계 각국의 10년간 상위 15위 

순위 

 

 우리가 지난 25년간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물로 법적인 승낙을 받고 생산에 

이용되는 작물들을 보면 대부분 7가지의 형질변환에 관련된 것이다(해충저항성, 제초제저항성, 

생산성 향상, 수확증대, 병저항성, 염분저항성, pollination control-수분조절). 주로 이용된 작물들을 

보면 아래 상자 1과 같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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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1. 유전자 변형이 많이 이용된 작물의 순위 

 

1. 옥수수 (Maize) 

2. 면화 (Cotton) 

3. 감자 (Potato) 

4. 캐놀라 (Canola) 

5. 콩 (Soybean) 

6. 토마토 (Tomato) 

7. 벼 (Rice) 

8. 알팔파 (Alfalfa) 

9. 치코리 (Chicory) 

10.  파파야 (Papaya) 

11.  사탕무 (Sugar beet) 

12.  사탕수수 (Sugarcane) 

13.  멜론 (Melon) 

14.  포플러 (Poplar) 

15.  스쿼시 (Squash) 

16.  담배 (Tobacco) 

17.  사과 (Apple) 

18.  가지 (Eggplant) 

19.  페투니아 (Petunia) 

20.  자두 (Plum) 

21.  잔디 (Creeping Bentgrass) 

22.  고추 (Sweet Pepper) 

23.  밀 (Wheat) 

 

2.2.1 시스제네시스(Cisgenesis)와 인트라제네시스(Intragenesis) 

 

 현재까지 우리는 트랜스제네시스(Transgenetsis) 즉 외래유전자를 이용하여 형질전환을 

시키는 기술, 이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유전자 변형 작물들을 개발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GM 

작물들이 인위적으로 삽입된 외래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 건강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 이유는 이런 다른 종에서 유래된 유전자 들은 절대적으로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교배를 통해서 올 수가 없다는 것이다[17].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한 

기술이 시스제네시스 또는 시스제닉이다[18, 19]. 시스제닉 작물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같은 동종간에 서로 바꾸어서 만들어진 것으로 최종 산물에 어떠한 다른 외래 유전자의 삽입 없이 

자연교배에 의해서 유전자가 바뀌는 것과 결과적으로 비슷하다[20].  

 인트라제네시스는 시스제닉과는 비슷하지만 단지 동종이 아닌 자연교배가 서로 일어날 수 

없는 유사한 종간에 유전자를 유전공학 기법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추와 토마토는 

같은 종은 아니지만 유사한 종으로 자연상태에서 서로 교배가 될 수가 없지만 인트라제네시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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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고추의 유전자와 토마토의 유전자를 서로 바꾸어 줄 수가 있다. 이러한 기술 또한 어떤 

항생제 표지 마커나 외래 유전자와 관련 없이 유전자 변형 및 재조합 작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대중과 소비자가 쉽게 받아 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2.2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체 교정 

 

 유전자 가위 기술로 하는 유전체 교정은 일명 크리스퍼(CRISPR)라고도 불리는데 최근 가장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유전자 변형작물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전공학의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21]. 크리스퍼에 사용되는 유전자 가위 절단효소는 일명 Cas9이라 불리는데 가이드 

RNA (gRNA)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원하는 목표유전자를 찾아 교정시키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 

과정은 매우 간단하고도 원하는 유전자의 20개의 염기서열만 이용해서 유전체 교정 키트를 만들면 

된다[22, 23]. 이 기술을 통해서 자연적인 교배를 통해 원하는 유전자의 교환을 통해서 형질전환을 

하는 것처럼 더욱 정교하고 빠르고 간편하게 우리가 원하는 형질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유전자 가위기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작물 개발을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한국에서도 서울대와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로 DNA-free 기술을 이용해서 유전자 교정 

상추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였다[24]. 미국에서는 최근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Yang 박사팀이 갈변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양송이 버섯을 개발하여 처음으로 미국 농무성으로부터 non-GMO가 아닌 

유전자 교정 작물로 인정을 받아서 상업적으로 재배하고 있다[25].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는 유전자 가위기술을 이용해서 개발한 작물을 GMO 규제에 

적용시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나라에서 이 기술로 이용해 만든 작물을 GM 작물과 같은 

규제에 적용하고 있고 향후 이러한 작물들을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선 국제적인 논의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 어떠한 형식의 가이드 라인이 설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2.3 GMO 규제와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전망 

 

 지금까지 알려지고 연구된 바에 의하면 유전자 변형 작물에 의해서 생산된 식품들이 다른 

식품들에 비해 더 위험하다는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고 또한 그러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26, 27]. 

수십 년 동안 전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가공품을 통한 간접적으로 유전자 변형 

식품을 섭취하였고 그 어떠한 부작용의 예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많은 연구적인 결과도 어떠한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뒷받침한다. 최근 미국 과학진흥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는 분자유전학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변형작물들이 안전하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꽤 명백해 보인다고 발표를 하였다[27, 28]. 사실 우리 

인간들은 오랫동안 식물의 육종을 통해서 자연상태에서 없던 새로운 품종의 작물을 만들었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자연적인 교배를 통해서 유전자가 서로 동종간 바뀌어져 기존에 없는 

새로운 형질을 만드는 과정이며 그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재배하는 많은 

작물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적인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서 많은 과학자들은 

식품안전에서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바꾸고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이 전통적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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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육종의 방법보다 달리 특별하게 위험한 것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29].   

 거의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유전자 변형 작물은 인간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부족으로 인한 5초에 한 명씩 죽는 아사로부터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현재까지 유전자 변형 및 재조합 작물과 식품에 대한 끊임없는 토론과 논쟁이 

있지만 유전자 변형 가공식품을 단순하게 자연적이지 않은 것은 나쁘다는 생각하는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anti-GM 그룹들이 제기하는 잠재적인 위험성과 유해성에 대해선 앞으로 더욱 

자세한 올바르고 과학적인 연구분석이 필요하고 대중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해 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The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는 2050년까지 

세계인구는 증가하여 지금보다 약 70% 이상 식량증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재도 세계는 5초에 

한 명씩 기아로 사망하고 또한 전세계 이상기온현상과 기후변화로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조건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경작지 또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 변형 작물이나 또한 다른 유전공학의 

신기술 즉 유전자 교정을 통한 작물개량은 가뭄과 염도가 높은 토양에서 재배 경작하여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으며 고온 저온의 상태에서도 내성을 가진 작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30].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가 유전자 변형을 통해 만든 작물과 식품에 대해 

강경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미국에서 재배되는 거의 모든 옥수수와 콩은 유전자 

변형으로 만든 작물이다. 일부 유럽국가들은 이러한 작물의 수입을 금지하였고 또한 많은 아시아의 

나라들도 정부에서 이러한 유전자 변형 작물들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는 

기아로 굶어 죽는 인구가 늘어나는데도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GM 작물들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타민 A 결핍으로 아프리카에서는 한해 100만 명 이상이 죽고 있으면 

개발도상국에서는 50만 명 정도가 시력을 잃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전자 변형으로 만들어 

비타민 A를 향상시킨 Golden Rice를 재배하도록 허용한 국가는 하나도 없다.  

 현재 전세계 90%의 GM 작물들이 재배되는 곳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이다. 

미국에서는 점점 유전자 변형의 작물, 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고 최소 20개 주에서 

모든 식품과 가공품에 GM 작물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다[29].  

 유전자 변형 및 재조합 등 이러한 기술로 만들어진 작물에 대해서 매우 까다로운 규제를 

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에 모든 GM 푸드가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안정성이 증명될 때까지 GM 작물 

생산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어떠한 식품도 의학적으로 완전하게 

안전하다라는 그러한 실험적인 증명을 보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유전자 변형 및 

재조합 등 여러 다른 기술로 만든 작물과 식품에 편견과 가식을 가지고 대할 것이 아니라 좀더 

냉철하고 과학적으로 문제점과 이로운 점을 같이 찾아볼 수 있는 현명함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사실 많은 과학자들은 유전자 재조합의 작물에 대한 시선과 관점이 과학적인 것에서부터가 

아닌 어떠한 정치적인 관념을 가지고 시작한 단체나 조합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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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맺는말 

 

 약 30년 전부터 시작된 유전자 변형, 재조합 기술 및 작물의 생산은 전세계에 식품과 

작물의 향상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다 주었다. 농업과학의 기술은 더욱 진보하여 최근에는 더 이상 

전통적인 GM 기술이 아닌 새로운 유전공학의 기법을 사용한 Genetic Engineering (GE) 작물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많은 작물들을 더 이상 GM이 아닌 GE 작물과 식품이라 불러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전자 재조합 및 교정을 통해 만들어진 작물에 대한 대중적인 편견과 여러 

과학적이지 않은 비합리적인 규제 또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유전자 교정의 방법은 

특정 유전자의 일부 부위를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같은 종의 유전자와 똑같은 형태로 교정하기 

때문에 전혀 어떠한 다른 외래 유전자의 삽입이 없어서 전통적인 자연교배를 통해서 생산되는 

작물의 최종 생산물에서 결국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쉽고도 간단한 유전자 가위 

CRISPR를 이용한 유전체 교정작물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더욱 더 많이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분명한 것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후변화, 식량부족, 환경오염 등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할 작물개발과 생산들이 기존의 전통육종 방법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생명공학, 유전공학, 분자육종의 기술들과 기존의 작물육종에의 접목이 우리가 안고 

있는 식량자원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앞으로의 미래세대에게 더욱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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